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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the hotel industry using bootstrap DEA, 

and classified it into a quartile according to the ratio of regular workers and the 
weight of the scale. As a result of conducting a test on the average difference 
in the efficiency of each quadrant using a one-way ANOVA, this study identified 
that hotels with a large scale and a high ratio of regular workers were the most 
efficient.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hotel classification, although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distribution between each quadrant is not clear, the null 
hypothesis of quadrant 1 and quadrant 2, the null hypothesis of quadrant 1 and 
quadrant 3, and the null hypothesis of quadrant 1 and quadrant 4 were rejected. 
Analyzing quadrant 1 with distribution differences, this findings provide evidence 
for hotel industry that it is crucial to secure a high ratio of regular workers and 
a large scale.

Keywords : Hotel industry, Efficiency, Bootstrap 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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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관광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전 세계 부가가

치 생산액(실질 GDP 기준) 및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산업으로 성장하였
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통계청의 2020년 10월 세계 관광수입 및 관광지출 동향
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광수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9.19%, 12.37%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하지만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부터 관광산업에 재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
시스템(2022)에 따르면 세계 관광객 수는 2019년과 대비해 2020년에 72.37% 감소
하였으며, 2020년 대한민국의 관광수입과 관광지출은 각각 50.92%, 54.35% 감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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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관광사업체 매출 비중 변동(문화체육관광부, 2022)

범세계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받는 상황이고, 특히 관광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여행업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
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행태의 변화 II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업이 2020년 기
준 전년 동기 대비 -78%의 가장 큰 매출 감소를 기록한 업종으로 나타났다(하나금
융연구소, 2020). 하지만 <그림 1>의 2019년 대비 2020년 국내 관광사업체의 매출 
비중 변동을 확인하면, 숙박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22). 또한, 숙박업 기술 기업인 온다(ONDA)
가 발표한 상반기 OSI(Onda Stay Index)에 따르면 숙박업의 실질적인 산업 성장률을 
보여주는 숙박업 매출 동향 역시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93% 증가하였
고, 2020년 상반기와 대비하여서는 약 161% 성장하였다. 특히 숙박업 중 호텔업의 
경우 2022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5%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산
일보, 2022).

국내 관광산업이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호텔업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호텔업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먼저, 호텔업은 종업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에 따라 수익성에 큰 영향
을 미친다(Worlan and Wilson, 1998). 다음으로는 시설에 투자하는 초기비용이 많고, 
이로 인해 사업확장이 제한된다는 점이다(이강호, 2006). 이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과 
규모가 호텔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숙박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효율성 연구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대부분의 숙박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숙박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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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내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 규
정하는 업종단위에 따른 분석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
pment Analysis)을 활용한 효율성 진단은 관광 부문에서 권역단위(서충원·신연수, 20
15)나 기업단위(권영훈·최동길, 2011)로 다양하게 수행되어왔지만, 업종단위에 따른 
분석은 데이터 수집 및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호텔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인력과 규모를 동시에 고
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숙박업 중 호텔업을 선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한다. 이후, 호
텔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를 고려하여 호텔업의 인력과 규모의 비
중에 따른 업체들의 효율성 분포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 구
간별 효율성 평균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호텔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력과 규모
의 적정 구간을 판별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2절에서는 적정한 인력과 규모가 호텔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며, 호텔산업의 운영성과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3절에서는 자료수집 및 연구모형에 대해 다루고, 4절에서는 연구모형에 기
반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호텔업에 대
한 제언,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II. 문헌연구
호텔산업의 운영성과는 다양한 재무지표로 측정되어 왔다(Van Doren and Gustke, 

1982; Kimes,1989; Wassenaar and Stafford, 1991; Baker and Riley, 1994). 매출
액, 수익과 같은 재무지표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개선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박만희, 2008). 따라서, 
기업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재무지표뿐 아니라 투입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효율성 
평가가 필요하다(정성욱·김창희, 2022).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호텔의 성과를 제
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수의 투입요인들과 다수의 산출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
는 효율성 측정치를 적용하여 왔다(Huang et al., 2014). 

적정한 규모는 호텔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창기·박창래, 
2000). 호텔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모는 객실 수를 의미한다(정승환, 2008). 이 
객실 수에 대해 이창기와 박창래(2000)는 객실 수가 많을수록 재무성과와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며, 안정성 또한 객실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조
민호와 권준욱(2000)은 호텔산업의 체계적 위험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객실 수가 적을수록 전반적인 체계적 위험의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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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Withiam(2000)은 객실 수와 입지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객실 수가 많을수록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신연수(2012)는 객
실 수 기준 대규모 그룹, 중규모 그룹, 소규모 그룹 순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적정한 인력 수는 호텔업에서 중요한 요인이다(김근종, 1998). 호텔업에서의 
적정 인력 산출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호텔의 부대비용을 최대한으로 줄
이는 역할을 한다(김근종, 1998). 특히 호텔기업의 특성상 인건비의 지출은 일반 다
른 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높기에 적정 인력 산출은 매우 중요하다(김근종, 1998). 호
텔산업의 적정 인력과 관련하여 정용주(2005)는 호텔 정규직 종사원과 비정규직 종
사원의 직무 만족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비정규직 종사원 고용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섭
과 김판영(2017)은 직무불안정성이 직무 만족 그리고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고용불안정성은 호텔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호텔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호텔을 경영형태, 권역, 호
텔의 등급 등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창기와 박창래(2000)는 호
텔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환경변수로 경영형태와 객실 
규모를 설정하였고 재무비율 외에 비재무적인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과제
를 남겼다. 서충원과 신연수(2015)는 호텔을 4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효율성 연구를 
진행하여 호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의를 남
겼다. 김근종, 배세영, 이영환(2008)은 호텔을 등급으로 나누어 효율성을 분석하여 
등급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더 자세한 투입 및 산출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인력과 규모는 호텔업의 성과, 수익
성,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호텔업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 호텔을 분류하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호텔이 효율성이 높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텔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인력과 규모 비중에 따라 업
체들을 분류하여 각 집단 간의 효율성 분포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도훈⋅설지은⋅양고은⋅김창희

서비스경영학회지 제24권 제1호 2023년 03월60

Ⅲ.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단위(DMU로 선정한 호텔업에 대한 분석 자료는 MDIS(마이
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가 2019년에 발표한 2019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숙박
업)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I(숙박업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14,117개 업
체 중 중분류코드가 ‘55: 숙박업’에 해당되는 3,342개 업체를 수집하였다. 이 중 소분
류가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며, 세세분류가 ‘55101: 호텔업’
에 해당되는 746개의 업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표 1>과 같은 통계적 특
성을 가진다.

자료포락분석은 다수 투입⦁산출 요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변수 선정의 기준에 따라 
효율성이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선정 과정을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Choi and Kim, 2016).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DMU의 개수 또한 적정 
수준 이상 필요하며,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합계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Banker et 
al., 1984)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DMU 개수는 746개로 2개의 투입변수 및 1개
의 산출변수를 합한 값의 3배 이상으로 분석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기초통계량

Division
Input Variable Output Variable

The Number of 
Employee

(man)
Operating cost
(million KRW)

Total Sales
(million KRW)

Mean 58 6,304 8,976
SD 114 23,010 28,859

MIN 3 1 3
MAX 1,136 447,654 542,557

3.2 투입/산출요소 선정
본 연구는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선정에 있어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종사자 

수와 영업비용을 투입변수로 사용하였고, 매출액을 산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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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텔산업 선행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Barros and Santos(2006), Bae et al.(2010), 
Kim et al(2011), Joun(2019) 등에서 호텔업의 다양한 업체의 효율성 분석에 투입변
수로써 활용한 종사자 수를 본 연구의 투입요소로 채택하였다. 또한, Morey and 
Dittman(1995), Kim et al.(2001), Bae et al.(2010) 등에서 활용한 영업비용을 두 
번째 투입변수로 하고, Morey and Dittman(1995), Barros and Santos(2006), 
Joun(2019) 등에서 사용한 매출액을 본 연구의 산출변수로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이
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투입/산출변수 선정

Divison Variables Reference

Input
The Number of 

Employee
Barros and Santos (2006), Bae et al. (2010)

Kim et al. (2011), Joun (2019)
Operating Cost Morey and Dittman (1995), Bae et al. (2010)

 Kim et al. (2011)
Output Total Sales Morey and Dittman (1995)

Barros and Santos (2006), Joun (2019) 
 

3.3 인력과 규모 비중별 분류

<그림 2>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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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수집한 746개의 업체를 호텔업의 중요한 
요인인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4사분면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
에 따라 나눈 4사분면은 <그림 2>와 같다. x축은 정규직 비율의 평균인 0.89를 기
준으로, y축은 객실 수의 평균인 172.3을 기준으로 하였다. Quadrant 1에는 204개 
업체가 속하며, 모든 구성비가 평균 이상의 값을 가진 업체이다. Quadrant 2에는 62
개 업체가 속하며, 평균 이하의 정규직 비율과 평균 이상의 객실 수를 가진 업체이다. 
Quadrant 3에는 158개 업체가 속하며, 모든 구성비가 평균 이하의 값을 가진 업체이
다. Quadrant 4에는 322개의 업체가 속하며, 평균 이상의 정규직 비율과 평균 이하의 
객실 수를 가진 업체이다.

<그림 3> 산점도

호텔업에 속하는 746개의 업체를 정규직 비율 및 객실 수 구성비에 따라 산점도에 
나타낸 결과는 <그림 3>의 왼쪽 그림과 같다. 이때, 1,000개 이상의 객실 수를 보유
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에 y축의 최대 범위를 1,000까지로 설정하였고, <그림 
3>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산점도는 IBM SPSS Statistics 23를 통해 작
성되었다.

분류기준인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는 <Table 3>과 같은 통계적 특성을 가진다.

<표 3> 분류기준 기초통계량
Division The Ratio of Regular workers The Number of Rooms
Mean .89 172.3
SD .1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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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호텔업에 속한 각 업체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

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전통적 자료포락분석은 결정적 효율성 점수를 제시할 뿐, 효율
성 점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은 검증하지 못한다(유금록, 2008). 또한, 도출된 효
율성 점수는 편의(bias)를 가지며 효율성 점수에 대한 통계적 신뢰구간을 결여함으로 
잘못된 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유금록, 200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한다. Simar and Wilson(1998)이 제안한 부
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은 기존 DEA 모델에 신뢰구간과 표준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러한 부트스트랩 기법의 적용은 신뢰구간과 표준오차를 제시함으로 통계
적 유의미성을 지닌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

이를 위한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호텔업의 비용 요소
인 종사자 수와 영업비용을 투입변수로 사용하였고, 성과 요소인 매출액을 산출변수
로 사용하여 호텔업계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MaxDEA 8을 이용한 투입지향 BCC모
형을 통해 746개 업체들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MaxDEA는 Bejing Realworld 
Software Company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기 쉽지만 강력하고 전문적이다. 
MaxDEA는 DMU의 개수 제한이 없으며, 부트스트래핑과 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석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Cheng and Qian, 2014).

본 연구는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호텔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
다. 부트스트랩은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하는 기법으로(민재형·김진한, 1999) 모수에 

Min 0 20
Max 1 1,694



김도훈⋅설지은⋅양고은⋅김창희

서비스경영학회지 제24권 제1호 2023년 03월64

근거하기 때문에 표본 집단의 분포에 기반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추가분석이 가능하다(김종대·조영석·박송춘, 2014). 앞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가 호텔업의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호텔 업체를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에 
따라 분류하여, 4개의 집단이 효율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수적 통계 분석 기법인 일원배치분산분
석을 사용하여 앞서 언급한 정규직 비율 및 객실 수 비중별 분류에 따른 Quadrant들 
사이의 효율성 분포 차이를 검정하였다.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쌍대 비교 
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5> 쌍대 비교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05의 유의수준 하에서 쌍대 비교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이 .05보다 낮을 경우 해당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H1: Quadrant 1과 Quadrant 2의 효율성 분포가 같다.
H2: Quadrant 1과 Quadrant 3의 효율성 분포가 같다.
H3: Quadrant 1과 Quadrant 4의 효율성 분포가 같다.
H4: Quadrant 2과 Quadrant 3의 효율성 분포가 같다.
H5: Quadrant 2과 Quadrant 4의 효율성 분포가 같다.
H6: Quadrant 3과 Quadrant 4의 효율성 분포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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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토빗 회귀분석

이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호텔업의 분류기준인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가 효
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토빗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DEA
를 통해 산출된 효율성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연속변수와 이산변수의 특
성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
으며 최소자승법을 적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중도절단 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토빗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문경준·이광수·권혁준,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우 추정법을 이용하여 중도절단 회귀모형을 사용하
며,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z-value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
서는 호텔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의 적정 구간 산출을 위해 
구간별 효율성 평균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IV. 분석결과
<표 4> 효율성 분석결과

Effciency Frequency Efficiency Frequency
0.0-0.1 9 0.5-0.6 75
0.1-0.2 62 0.6-0.7 48
0.2-0.3 134 0.7-0.8 10
0.3-0.4 220 0.8-0.9 1
0.4-0.5 186 0.9-1.0 1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 결과 호텔업의 효율성은 <표 4>와 같다. 결과를 확인하
면 효율성이 0.7 이상인 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0.7보다 낮은 
효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는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 결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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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값과 신뢰구간을 나타내었다. 신뢰하한의 평균은 .3503으로 나타났고, 신뢰상한
의 평균은 .4005로 나타났다.

<표 5>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 결과 및 신뢰구간

Hotel Score
(Original) Bias Mean Median SD CI_Lower Bound CI_Upper Bound

Mean .4088 .0343 .3810 .3828 .0137 .3503 .4005
SD .1626 .0687 .1394 .1398 .0181 .1243 .1570
Min .0080 .0027 .0061 .0060 .0009 .0046 .0078
Max 1.0000 .8383 .9335 .9377 .1287 .8660 .9740

본 연구는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업체들의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746개의 업체들을 4개의 Quadrant로 분류하였다. 
이후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4개의 Quadrant들의 효율성 분포를 비교한 결과
는 <표 6>와 같다.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한 결과, .05수준에서 
H1, H2, H3가 기각되었으며, 이외의 3개의 가설은 채택되어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
가 모두 높은 Quadrant 1의 업체들과 다른 Quadrant에 속한 업체들의 효율성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Quadrant 1과 각 Quadrant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해
보면, Quadrant 1에 속한 업체들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쌍대 비교 결과
Division Test Statistic Std. Error Sig. Decision

H1 .05786 .01955 .019** reject 
H2 .09709 .01429 .000*** reject 
H3 .07357 .01206 .000*** reject 
H4 .03923 .02020 .315 retain 
H5 .01571 .01869 1.000 retain 
H6 -.02352 .01309 .437 retain 

** p<.05, *** p<.01

분산 비율 검정(F-test)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네 집단의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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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F값은 18.441, 유의확률 p값은 .000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네 
가지 집단에 따라 효율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분산 분석 결과
Divis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005 3 .335 18.441 .000***
Within Groups 13.482 742 .018
Total 14.487 745

*** p<.01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진행하며 Bonferroni 기법을 사용하며 등분산을 가정하였고, 분
산의 동질성 검정(Test of Homogeneity of Cariances)을 진행하였다. 각 집단의 자
유도는 3이며, 전체 호텔의 자유도는 742이다. 또한, Levene statistics는 1.471로 나
왔고, 유의확률은 .221로 나타났다. 설정한 유의확률인 .05보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
서 나온 유의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Levene 등분산의 귀무가설인 ‘집단의 분산은 동
일하다’를 기각할 수 없고, 등분산 가정은 충족된다.

다음으로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가 호텔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빗 회
귀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2개의 분류기준 모두 .01의 유의수준에서 호텔업의 
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토빗 회귀분석 결과
Coefficient Std. Error z-Value Sig.

Efficiency
(Intercept) -1.355 .075 -18.027 .000

The Ratio of Regular workers .393 .083 4.743 .000***
Log(scale) -1.487 .031 -48.009 .000

Efficiency
(Intercept) -1.092 .021 -52.192 .000

The Number of Rooms .001 .000 5.613 .000***
Log(scale) -1.498 .031 -48.170 .000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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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의 적정 구간 산출을 위해 구간별 효율성 평균을 
<그림 7>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정규직 비율이 높을
수록 높은 효율성 분포를 보였으며, 80~100%의 정규직 비율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객실 수의 경우, 객실 수가 많을수록 높은 효율성 분포를 보
였다.

<그림 7> 구간별 효율성 평균 히스토그램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호텔업의 효율성 분석과 관련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효율성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 선정을 통해 호텔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인력과 규모 비중에 
따라 업체들을 4개의 Quadrant로 분류하여 각 집단 간의 효율성 분포를 비교하였다.

인력과 규모 비중을 4사분면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각 Quadrant 사이의 효율
성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05 수준 아래에서 Quadrant 2, 3, 4가 각각 
Quadrant 1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정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귀무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첫 번째 집단과 각 집단의 효율성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포의 차이를 보인 집단들을 분석하여 
호텔업에서 높은 정규직 비율을 선정하고 많은 객실 수를 보유하는 것이 효율성을 증
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 구간별 효율성 평균을 히스토그
램으로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80~100%의 정규직 비율을 선정하는 것이 
호텔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장 적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선행연
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비율이 높아질수록 직무 안정성이 높아지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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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다음으로 282개 이상의 객실 수를 보유하는 것이 호텔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장 적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Withiam(2000)과 신연수(2012)의 선행
연구와 많은 객실 수가 효율성에 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
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 객실 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위험
의 변동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
로 대형 호텔에서 높은 정규직 비율과 많은 객실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모든 호텔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호텔의 운영상황에 맞춰 정규
직 비율과 객실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호텔 등급이나 브랜드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업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
에서 이창기와 박창래(2000)는 경영형태를, Withiam(2000)은 입지를 고려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호텔업에 속하는 업체들을 정규직 비율과 객실 수만으로 분류하였다는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호텔 실무자의 관점에서 정규직 선발 비율을 고려할 때 판단 기
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텔업에 속하
는 업체들이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참고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정 객실 수를 고려한 호
텔 규모를 선정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호텔업 효율성 분석 연구와는 다르게 내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였
고, 기업 단위가 아닌 특정 업종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기존의 호텔업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호텔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나, 지금껏 국내에서는 분석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인력과 규모라는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두 요인의 비중에 따라 업체를 분류하고, 그들의 효율성 분포를 비
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숙박업에 속한 다른 업종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호텔 등급 
및 브랜드의 조사를 포함한 자료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호텔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을 고려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성급별, 입지별, 브랜드별 적정 
인력 및 객실 규모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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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경영학부에서 학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며, 주요관심 분야는 서비스 기획
이다.

· 김 창 희(ckim@inu.ac.kr)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강의 및 연구 분야는 생산운영관리, 서비스운영관리, 계량경영 등이
다.


